
기후 위기 시대,
어린이를 위한
기후 난민 이야기

독후활동 주제망

책소개

해수면 상승, 이상 기후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기후 위기와 
기후 난민에 대해
 생생히 알아보자!

기후 난민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기후 난민, 기후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상 기후에 대해 살펴보아요!



이상 기후

자연 재해 해수면 자원

날씨 난민 분쟁

지구 온난화 위기 식량

1. 표지에서 다른 점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2. <기후 위기 시대, 어린이를 위한 기후 난민 이야기> 앞 표지에 등장하지 않는 낱말을 찾아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앞표지와 차례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 책 읽기전에 해보세요!  

▶

▶



● 책을 읽으면서 질문해보고 다음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1. 다음은 책 속의 한 장면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서 적어 보세요!

2. 다음 중 ‘기후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3. 위의 글을 보았을 때 ‘기후 난민’은 무엇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들인지 찾아 적어 보세요.

① 해수면 상승으로 살던 곳이 물에 잠겨 집을 잃은 사람

② 집 값이 너무 올라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

③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

④ 가뭄이 너무 심해서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

□□ □□

   ● 기후 난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해수면도 높아지잖아.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바닷가, 아니 도시도 물에 잠길 수 

있어.”

  수민이는 이모의 말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렸다. 바닷가가 물에 잠긴다니? 도시가 물에 잠기는 건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지만 이모는 환경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다. 그런 이모가 한 이야기라면 엉뚱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리 먼 미래가 아니야. 이십 년 후, 십 년 후가 될 수도 있거든.”  “그리 먼 미래가 아니야. 이십 년 후, 십 년 후가 될 수도 있거든.”

  “뭐, 뭐라고? 그렇게 빨리 잠긴다니 말도 안 돼!”

  “그래. 말도 안 되지. 그때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긴다면 고향을 떠나야만 할 거야.”

  “고향을 떠나야 한다고”

  “응. 난민이 되는 거지.”

  이모는 가라앉은 표정으로 수민이를 보며 말했다. 수민이는 얼떨떨한 얼굴이 되었다. 

  난민은 가난한 나라나 전쟁이 난 나라에서만 생기는 거 아닌가? 수민이에게 난민은 책에서 본 단어였지, 내   난민은 가난한 나라나 전쟁이 난 나라에서만 생기는 거 아닌가? 수민이에게 난민은 책에서 본 단어였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이모. 난민은 전쟁이 일어나야 생기는 게 아니야?”

  “꼭 전쟁만이 난민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니야. 수민아. 이모가 요즘 바쁜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 □□에 대한 구호 작업 때문이야.”

  수민이는 눈을 깜박였다. 난민이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기후 난민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응. 바로 기후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이야. 방금 이모가 한 이야기가 지금 당장 자신의 일이 된 사람들이지.”

  “그럼 진짜 살던 곳이 물에 잠겨서 난민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진짜 살던 곳이 물에 잠겨서 난민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미세 먼지가 심해서 피난을 가는 사람들, 가뭄으로 인해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폭우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들도 있어.”



●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상 기후에 대해 살펴보아요!

 마키는 흙으로 높이 쌓아 올린 제방을 바라보며 애타게 기도했다. 

  ‘제발 잘 버텨 줘야 해.’

  마키와 아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방에 많은 신경을 쓰는 건 폭우로 인한 홍수와 태풍 

때문이다. 마키가 아주 어릴 적에만 해도 이렇게 자주 사이클론(열대성 저기압으로 오는 태풍)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사이클론이 와서 벵골만을 초토화시킨다.

  아빠 말로는 벵골만 바다의 물이 점점 뜨거워져서 사이클론이 잦아지고, 더 강해진다고 했다.   아빠 말로는 벵골만 바다의 물이 점점 뜨거워져서 사이클론이 잦아지고, 더 강해진다고 했다. 

마키가 사는 방글라데시는 이상 기후로 제일 피해가 큰 나라라고도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마키는 매일 자기 전에 기도를 했다.

‘  제발 바다의 물이 뜨겁지 않게 해 주세요. 태풍이 오지 않게 해 주세요.’

  하지만 원망스럽게도 하늘은 마키의 기도를 못 들은 모양이었다. 사이클론은 시도 때도 없이   하지만 원망스럽게도 하늘은 마키의 기도를 못 들은 모양이었다. 사이클론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와 적게 오는 건기가 오는 주기도 예전과 달라졌다. 논밭에는 

바닷물이 들어와 곡식을 키울 수도 없었다. 무성했던 숲은 나무가 말라죽어 갔다. 예전에 논이었던 

곳은 이제 새우를 키우는 양식장이 되었다.

  결국 마키네 가족은 살던 섬에서 나와야 했다. 하지만 어렵사리 이주한 곳도 사이클론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또다시 살 곳을 찾아 사람들은 이주하고 또 이주해야 했다.

1. 위 글을 보고 이상 기후로 인한 변화 중 맞는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① 사이클론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나타났다.

② 숲이 더욱 무성해졌다.

③ 우기와 건기가 오는 주기가 달라졌다.

④ 논밭이 더욱 넓어져 곡식을 많이 키우게 되었다. 

2. 위 글에서 “사이클론이 더욱 자주 오고 강해지는 이유”를 찾아서 써 보세요.

3. 마키네 가족은 이상 기후로 인해 살던 집을 잃고 계속해서 살 곳을 찾아 이동해야 해요.

 만일 마키처럼 집이 없어진다면 어떤 점이 힘들고 불편할까요? 두 가지 적어 보세요.

-

-



● 기후 위기, 기후 난민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

1. 기후 위기, 기후 난민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겨나요. 

우리 생활 속에서 지구 온난화를 극복해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적어 보세요.

2. 미래의 지구는 지금 내가 만든다! 우리 지구가 미래에도 아름다운 모습이길 바라나요?

내가 만나고 싶은 미래의 지구 모습을 그려 보고,

이 지구를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는 어떤 것을 실천하면 좋은지 적어보세요.

“나는 앞으로 이 지구를 만나기 위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할 것입니다.”


	기후난민1
	기후난민2
	기후난민3
	기후난민4
	기후난민5

